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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latent groups of university graduates based on their AI 

readiness, level of digital utilization, and possession of soft skills, and to examine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well-being across these groups. Using data from the 8th-year student panel (2024) of 

the Korea Employment Education Panel II (KEEP II),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he BCH method were 

employed. First, four distinct classes emerged: the High digital utilization-Mid AI readiness-Low soft 

skills class, the High AI readiness·digital utilization-Low soft skills class, the High soft skills-Low AI 

readiness·digital utilization class, and the High AI readiness-Mid soft skills-Low digital utilization class. 

Second, job satisfaction levels were highest in the High AI readiness·digital utilization-Low soft skills 

class, while the High digital utilization-Mid AI readiness-Low soft skills class reported the lowest job 

satisfaction. Third, in terms of well-being, the High AI readiness-Mid soft skills-Low digital utilization 

class scored the highest, and the High soft skills-Low AI readiness·digital utilization class scored the 

lowest. Based on these findings, tailored educational strategies were proposed for each latent class.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tailored educational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latent group characteristics, through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university graduates’ competency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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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졸업자의 AI 준비도,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에 따른 잠재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 간 일자리만족도와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Korea Employment Education Panel: KEEP)Ⅱ 8차년도(2024) 학생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

재프로파일 분석과 BCH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디지털활용 고수준-AI 준비도 중간수준-소프

트스킬 저수준 집단, AI 준비도·디지털 활용 고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 소프트스킬 고수준

-AI 준비도·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 AI 준비도 고수준-소프트스킬 중간수준-디지털활용 저수준 집

단의 4개 집단이 도출되었다. 둘째, 일자리만족도는 AI 준비도·디지털 활용 고수준-소프트스킬 저

수준 집단이 가장 높았고, 디지털활용 고수준-AI 준비도 중간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행복도는 AI 준비도 고수준-소프트스킬 중간수준-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이 

가장 높았고, 소프트스킬 고수준, AI 준비도·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대학 졸업자의 역량 구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잠재집단별 특성에 기반한 맞

춤형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AI 준비도,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 잠재집단분류, 일자리 만족도, 행복도

I. Introduction

최근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인간처럼 사고하

고 판단하는 ‘추론형 AI’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하고 있다. AI 도입으로 반복적인 업

무가 자동화되면서 조직 구성원들은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조직은 AI를 활용하여 경력 초기 직장인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대체하면서, 이들이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대학 졸업자의 

고용과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연구[1]

에 따르면 구글에서 2017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수

집된 고용 관련 뉴스 데이터 22,259건을 통해 AI와 고용

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토픽 분석과 TF-IDF 분석을 통해 

AI의 영향으로서 ‘우려’, ‘직업 이동’, ‘도전’과 ‘긍정적 기

회’, ‘새로운 기회’, ‘잠재력’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적 토

픽 모델링을 통해 기업 내 기술 개발, 혁신, 기술 도구의 

영향, 자동화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의 역

할, 기술 수요와 고용 기회의 변화 등이 조명되었다.

이와 함께 AI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은 단순한 기술 수

용을 넘어 실제 업무에서의 디지털 활용 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AI뿐만 아니라 업무에서의 디지털 활용은 일자

리 관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교

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수업 전문성과 교직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2]에 따르면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 향상이 수업의 질과 교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다고 하였다. 이는 디지털 활용 역량이 개인의 직무 수행

과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한편 AI 시대의 필수 역량으로서 협업, 의사소통, 창의

성, 문제 해결 능력 등 소프트스킬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만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0대부터 50대까지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스킬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 

경험을 분석한 연구[3]에 따르면 업무에서 소프트스킬 차

지 비중을 65% 이상으로 응답한 재직자의 비율은 직종에 

따라 30~37% 내외로 나타났다. 한편 재직자들은 소프트

스킬의 중요도와 자신이 보유한 능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재직자의 소프트스킬 

개념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직종별 직무 특성에 따

른 교육훈련 제공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개인의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일자리 변화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가 AI로 자

동화된 직후, 일부 직원들은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 이와 같이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업무 방식과 일자리 구조에 가져오고 있는 큰 변화 

속에서 소프트스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프트스킬은 직원들의 일자리 만족도[5]와 

행복도[6], [7]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직 구성원과 조직 내부 관련 중요한 개념으로서 일자

리 만족도는 개인이 직무 경험에 대해 평가할 때 좋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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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며 다차원적 태도에 대해 평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8]. 이러한 조직구성원의 일자리 만족

도와 신뢰, 고용 안정성 등은 AI 기술 준비도 역량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Sadeghi는 AI 도입이 직원 

행복감, 직무 만족도, 신뢰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한 결과, AI 도입이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공정성, 투명성, 직무 보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

시킴을 확인하였다. 특히 AI 준비도 및 디지털 역량이 충

분히 뒷받침될 경우, 직장 내 행복과 만족이 향상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AI 준비도와 디지털 역량이 

직무 경험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OECD는 AI 시대의 기술 수요 변화와 디지털 및 

AI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AI 준비도, 디

지털 역량 강화, 소프트스킬 교육이 향후 고용 안정성과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5]. 선행연구

에 따르면 교사의 디지털 기술 수준과 AI 리터러시 및 태

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즉, 

AI 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활용 역량이 개인의 태도 

함양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교육 

및 정책 차원의 성인 학습 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AI 리터

러시 강화를 위한 실제적 교육이 강조되었다[10]. 

더 나아가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이 강조되면서 소프트

스킬도 부각되고 있다. Gulati 외는 기업의 채용 공고 분

석을 통해 ChatGPT 등의 AI 도구를 사용하는 직무에서 

인지 능력 부문의 수요가 약 36.7% 증가했으며, 소프트스

킬 부문의 수요도 5.2%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11]. 또한 

Makela와 Stephany는 AI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및 소프

트스킬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하였고 디지털 리터

러시, 팀워크, 회복탄력성 등의 측면에서 인간 고유의 역

량이 강조된다고 하였다[12].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정 대상의 디지털 수준과 다양한 

만족도의 관계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의 직무만족도 분석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무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적합성의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장애인 임금근로자

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적합성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 정책 및 

직무 설계 시 디지털 역량 강화가 제안되었다[13]. 또한 저

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에서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 환경에서 디지털 역량 직

무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조되었다[14]. 

이러한 논의는 일자리 만족도를 넘어 삶의 질과 관련된 

행복도의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학생의 미래 인공지

능(AI) 기술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정서와 미래 인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과 비이공계열 

학생들의 AI 서비스 이용 정도와 진로장벽이 높고, 미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부정정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AI 기술에 대한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

계열, 성별, AI 서비스 이용 정도, 심리적 장벽요인 중 자

기이해 부족이 확인되었다[15].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과 행복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의 2020년 가구패널(CFPS) 데이터 기반 분

석 결과, 디지털 기술 활용이 심리적 행복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효과는 여성, 젊은 

층, 초졸 및 대졸 학력자, 농촌 거주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

다[16]. 또한 2020년 중국 농촌조사(CRRS) 데이터를 활용

한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 수준과 행복감 사이에 ‘역 U자

형 관계’가 보고되었다. 즉 일정 수준까지는 디지털 숙련

도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지나치면 과도한 

비교나 디지털 중독으로 인해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한편 소프트 스킬은 중요한 개인의 역량으로서 기능하

며 특히 외로움 감소와 함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다[7]. Feraco 외의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소프

트 스킬은 삶의 웰빙과 일관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유동 지능, 결정적 지능, 

성별, 연령 등의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이 관계는 유지되

었다. 즉 소프트스킬이 중년기 이후 삶의 웰빙과 건강한 

고령화를 지원하는 핵심 개인 자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도성과 인내력 같은 특정 소프트 스킬은 삶의 만족도와 

인지 예비력 모두에 추가적인 예측력을 제공하였다. 소프

트 스킬은 하나의 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개

별 기술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요인과 개별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AI 준비도와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은 개인의 직무 수행과 직무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역량으로 작용하며, 소프트스킬은 이러한 기

술적 역량이 실제 조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기술 중심 역량과 인간 

중심 역량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특정 역량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개인의 직무 적응과 삶의 질을 충분히 설

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AI 역량, 디지

털 역량, 소프트스킬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쳐, 

이들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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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 

Employment Education Panel: KEEP)Ⅱ 8차년도(2024) 

학생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준비도, 업무 디지털 활

용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에 따라 이질적인 잠재 하위집

단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각 집단의 특성과 일자리 만족

도,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대학 졸업자가 보유한 다차원적 역량 조합의 이질성

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는 거리 기반 유사성에 기반하여 집단을 분

류하는 군집분석과 달리, 확률 기반 모형을 통해 잠재집단

을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분류된 집단과 결과 변수

(만족도, 행복도) 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학 졸업자 개인 및 집

단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및 조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졸업자의 AI 활용 준비, 업무 디지털 활용, 

소프트스킬에 따른 잠재집단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둘째, 대학 졸업자의 AI 활용 준비, 업무 디지털 활용, 

소프트스킬을 바탕으로 분류된 잠재집단 간 일자리 만족

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 졸업자의 AI 활용 준비, 업무 디지털 활용, 

소프트스킬을 바탕으로 분류된 잠재집단 간 행복도에 차

이가 있는가?

II. Research Method

1. Data Collection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 

Employment Education Panel: KEEP)Ⅱ 8차년도(2024) 

학생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8차년도(2024) 설문조사 대상은 1차년도(2016)~7차년도

(2023)의 응답자로, 본 연구는 8차년도 데이터 중 대학 졸

업자 5033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2760명(54.8%), 여자2273명(45.2%)이다.

2. Research Instruments

2.1. AI readiness, level of digital utilization at 

work, soft skills

본 연구에서 활용한 AI 준비도,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는 모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8차년

도(2024)에 신규로 추가된 문항이다. 대학 졸업자의 인공

지능(AI)에 관한 준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8문항, 소프

트스킬 보유도를 조사하기 위해 15문항을 활용하였다. AI 

준비도와 소프트스킬 보유도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

되었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AI 준비도 .887, 소프트스킬 

보유도 .92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업무에서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업무를 수행할 때 디지

털 도구 활용 여부를 묻는 6개의 이분형 문항의 평균값

(0-1 비율 점수)으로 산출하여 연속형 지표로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모두 동일한 개념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로 

판단되어 업무 전반에서의 디지털 활용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는 업무에서 개별 디지털 도

구의 활용 여부가 아닌 업무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이 이루

어지는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분형 

지표의 평균을 비율 점수로 구성하는 방식은 선행연구에

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포함한 혼합모형 연구에서도 적용

되어 왔다[19].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척도로 측

정된 지표 변수를 잠재프로파일분석에 활용할 경우 해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화 점수

(z-score)를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타당

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2. Job satisfaction, Well-being

일자리만족도 문항은 총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

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 

α)는 .876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복도 문항은 총 6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11점 척도로 측정하

였으며(0 = 전혀 행복하지 않다, 5 = 보통, 10= 매우 행복

하다), 신뢰도(Cronbach α)는 .8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3. Data Analysis

대학졸업자의 AI 준비도(8문항),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

(6문항), 소프트스킬 보유도(15문항)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

을 탐색하기 위해 AI 준비도,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

트스킬 보유도의 평균값을 지표변수로 투입하여 잠재프로

파일 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을 

그대로 투입할 경우 모형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추정의 안

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각 변인의 평균값을 해당 변

인의 전반적인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분석의 

간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찾기위해 집단 수가 2개인 모형부터 5개인 모형까지 

총 4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추정하였다. 정보적합도 지

수(Information Criteria)로 AIC(Akaik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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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 size-Adjusted BIC)을 사용하였는데, 지

수 값이 작을수록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집단 수가 

증가함에따라 정보적합도 지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지수값이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하는 것

이 아니라 감소의 폭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구간의 모형을 

더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20]. 또한, 모형 간의 통계

적 유의성을 비교하기 위해 조정된 우도비 검증(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MR-LRT)를 사용하였고, 집단 

수가 k-1개인 모형과 k개인 모형을 비교하여 LMR-LRT

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에는 집단 수가 k개인 

모형을 더 우수한 모형으로 간주하였다. 집단 분류의 정확

성을 판단하기위해 엔트로피 값을 고려하였는데, 엔트로피 

값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집단 분류의 질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앞서 살펴본 지표들과 함께 하위 집단의 비율

을 비교하여 전체 인원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소수 집단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정하고, 각 잠재집단 유형에 

따라 대학졸업자의 일자리만족도와 행복도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BCH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

든 통계 분석은 Mplus 9를 사용하였고, 결측치는 완전정

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으로 처리하였다.

4. Research Framework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첫째, 

대학 졸업자의 AI 준비도, 업무에서의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를 지표 변수로 하여 잠재프로파일 분

석을 통해 잠재 집단을 분류하였다. 둘째, 도출된 잠재 집

단 별 일자리 만족도와 행복도의 차이를 BCH 방법을 활용

하여 검증하였다. 

Fig. 1. Research Framework 

III. Results

1. Latent profile analysis of university graduates 

based on AI readiness, digital utilization at work, 

and soft skills

집단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늘려가며 추정한 잠재프로

파일 모형들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 BIC, SABIC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집단 수 2개인 모형보다 3개

인 모형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LMR-LRT 값

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단 수가 증가할

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엔트

로피 값은 추정된 모든 모형에서 1에 아주 가깝게 나타나 

분류의 질은 모든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집단 

수 2개인 모형(0.997)과 3개인 모형(0.99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5,033명이라는 충분한 표본 크기, 

각 변인의 평균값을 사용한 단순화된 지표 구조, 표준화 

점수(z-score)의 적용으로 엔트로피 값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해석된다. 집단 크기의 경우, 5개 집단 모형에서 전

체 인원수의 약 5%에 해당하는 소수 집단이 관찰되어 적

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Clas

ses
AIC BIC saBIC LMR-LRT Entropy

Distribut

ion(%)

2 33195.43 33280.24 33238.93 0.0000 0.997 34.6/65.4

3 26918.28 27029.18 26975.16 0.0000 0.996
52.1/34.

5/13.4

4 25275.86 25412.86 25346.13 0.0000 0.962

12.8/22.

0/13.6/5

1.6

5 24009.26 24172.35 24092.91 0.0000 0.963

7.8/51.4/

13.0/5.9/

21.9

Table 1. Model Fit Summary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3개 집단 모형과 4개 집단 모

형을 비교한 결과, 3개 집단 모형에서는 하나의 집단으로 

나타났던 디지털활용 고수준-AI 준비도 중간수준-소프트

스킬 저수준 집단이 4개 집단 모형에서는 AI 준비도 수준

에 따라 두 개의 하위집단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

다. 또한, 이 두 집단은 일자리 만족도와 행복도에서도 유

의한 차이를 보여, 4개 집단 모형이 대학 졸업자의 AI 준

비도,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 간 조합에 따른 집단

의 이질성을 3개 집단 모형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개 집단 모형도 통계적

으로 양호한 모형이었으나, 4개 집단 모형은 추가적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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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분을 통해 집단의 이질성을 더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4개 집단 잠재프로파일 모형에서 

확인된 대학 졸업자의 AI 준비도,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는 Fig. 2.와 같

고, Fig. 2의 Y축은 각 지표 변수의 표준화 점수(z-score)

를 나타낸다. 

Fig. 2. Latent Profile Classification Based on AI 

Readiness, Digital Utilization, and Soft Skills

잠재집단 1에는 12.8%의 대학 졸업자가 해당하고 AI 

준비도는 중간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는 낮은 반면, 업

무에서의 디지털 활용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 집단을 

디지털활용 고수준-AI 준비도 중간수준-소프트스킬 저수

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에 속한 대학 졸업자

들의 경우 AI 준비도와 업무에서의 디지털 활용 수준 모두 

매우 높은 반면 소프트스킬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집단은 AI 준비도·디지털 활용 고수준-소프트스킬 저수

준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22.0%의 대학 졸업자가 이 집단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 3은 소프트스킬 보

유도가 매우 높은 반면, AI 준비도는 가장 낮고, 업무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 역시 낮은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이 집

단은 소프트스킬 고수준-AI 준비도·디지털활용 저수준 집

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3.6%의 대학 졸업자가 포함되었

다. 잠재집단 4는 전체 대학 졸업자의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AI 준비도는 고수준, 소프트스킬 보유

도는 중간 수준, 업무에서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매우 낮

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집단을 AI 준비도 고수준-소프

트스킬 중간수준-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

다.

2.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cross latent 

profiles of university graduates based on AI 

readiness, digital utilization at work, and soft skills

대학 졸업자의 AI 준비도,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

트스킬 보유도에 따른 잠재집단 간 일자리만족도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4개의 잠재집단은 일

자리만족도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AI 준비도·디지털 활용 고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이 가장 높은 일자리만족도를 보였고 이는 나

머지 3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디지털활

용 고수준-AI 준비도 중간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의 

일자리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소프트스킬 고수준

-AI 준비도·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 AI 준비도 고수준-소

프트스킬 중간수준-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Latent Class M(SE)

High digital utilization-Mid AI 

readiness-Low soft skills class
3.51 (0.05)

High AI readiness·digital 

utilization-Low soft skills class
3.99 (0.04)

High soft skills-Low AI 

readiness·digital utilization class
3.61 (0.04)

High AI readiness-Mid soft 

skills-Low digital utilization class
3.60 (0.01)

Chi-square 115.935***

Post hoc analysis 2 > 3 = 4 = 1

***p <0.001

Table 2.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cross 

latent classes based on AI readiness, digital 

utilization at work, and soft skills

3. Differences in Well-being across latent profiles 

of university graduates based on AI readiness, 

digital utilization at work, and soft skills

행복도에서도 잠재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자리만

족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학 졸업자의 AI 준비도,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에 따른 잠재집

단 간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4

개의 잠재집단은 행복도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AI 준비도 고수준-소프트스

킬 중간수준-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의 행복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I 준비도·디지

털 활용 고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의 행복도는 디지

털활용 고수준-AI 준비도 중간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

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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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소프트스킬 고수준, AI 준비도·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의 행복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게 보고

되었는데 모든 집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Latent Class M(SE)

High digital utilization-Mid AI 

readiness-Low soft skills class
3.63 (0.04)

High AI readiness·digital 

utilization-Low soft skills class
3.74 (0.03)

High soft skills-Low AI 

readiness·digital utilization class
1.48 (0.02)

High AI readiness-Mid soft 

skills-Low digital utilization class
7.59 (0.03)

Chi-square 33256.615***

Post hoc analysis 4 > 2 > 1 > 3

***p <0.001

Table 3. Differences in Well-being across latent 

classes based on AI readiness, digital utilization at 

work, and soft skills 

IV. Discussion

본 연구는 대학 졸업자의 AI 준비도,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으

로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이들 집단 간 일자리만

족도와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유형을 도

출하고, BCH 방법을 활용하여 각 집단 간 종속변수 평균

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학 졸업자의 AI 준비도, 업무 디지

털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를 기준으로 네 개의 상

이한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활용 고

수준-AI 준비도 중간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

(12.8%), AI 준비도·디지털 활용 고수준-소프트스킬 저수

준 집단(22.0%), 소프트스킬 고수준, AI 준비도·디지털활

용 저수준 집단(13.6%), AI 준비도 고수준-소프트스킬 중

간수준-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51.6%)으로 구분되었으

며, 이는 단일 역량 수준보다 복합적인 역량의 조합이 집

단 간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둘째, 잠재집단 간 일자리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AI 준비도·디지털 활용 고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고, 디지털

활용 고수준-AI 준비도 중간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

은 가장 낮은 일자리만족도를 나타냈다. 업무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이 높고, AI 준비도가 높은 집단에서의 일자리만

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수행 정도와 AI 준비도가 일자

리만족도와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AI 준비도와 

디지털 활용 역량은 개인의 직무 적응 및 직무 평가에 중

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직무 

전문성과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연구[2], 

디지털 역량이 자기효능감과 직무 적합성을 통해 직무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13]는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

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업무에서의 디지털 

활용이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스킬 보유도가 상

대적으로 낮고, AI 준비도가 높지 않은 집단의 일자리만족

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위해서는 디지털 활용과 동시에 AI 

역량과 소프트스킬이 균형있게 함양될 수 있도록 대학 교

육에서 교과, 비교과 측면의 지원과 직업 교육의 체계적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잠재집단 간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AI 준

비도 고수준-소프트스킬 중간수준-디지털활용 저수준 집

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모든 집단과의 차이는 유의

하였다. AI 준비도 고수준-소프트스킬 중간수준-디지털활

용 저수준 집단은 4개 집단 중 AI 준비도와 소프트스킬을 

상대적으로 균형있게 보유한 집단으로 기술적인 역량과 

소프트스킬이 조화를 이룰 때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소프트스킬 고수준, AI 

준비도·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

히 낮은 행복도를 보였는데, 이는 높은 의사소통역량, 자

기관리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직

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AI 준비도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 

심리적 부담 등이 주관적인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개인 역량의 불균형성

이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디지털활용 고수준-AI 준비도 중간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의 경우, 업무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이 높고 

AI 준비도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 역량과 같은 소프트스킬이 낮아서 발생하는 갈

등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행복도가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 졸업자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AI 등의 기술적인 역량과 더불어 대인관계능력과 같은 

소프트스킬을 고르게 함양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최근 AI의 확산과 더불어 대학 졸업자에게 AI를 

포함한 기술적인 역량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HRD 차원에서 AI 역량과 소프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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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와 개인의 직무 경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AI 도입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동시

에 공정성, 투명성, 직무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함께 증폭시

키는 이중적 효과를 보인다[9]. 또한 AI 관련 고용 담론에

서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나타나며, 기술 개발과 자동화

는 기술 수요 구조와 직무 역할 재정의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본 연구 결과는 대학졸업자의 일자리만족도와 행복도 

제고를 위해 조직 차원과 교육 측면에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기업 차원에서는 AI 기반 디지

털 전환을 통해 대학졸업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디지

털 활용 기회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AI 준비도 고수준-소프트스킬 중간수

준-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AI를 활

용할 준비는 되었지만, 실제 업무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위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졸업자의 행복도를 제고하기 위해 HRD 차원

에서는 균형있는 역량 함양 지원이 필요하다. 소프트스킬

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강점으로 강조되며, 

채용 공고 분석 및 임금 프리미엄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

과 함께 소프트스킬 수요가 동반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

었다[11], [12]. 소프트스킬은 행복도에 긍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웰빙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한다[6]. 역량 간 불균형을 보이는 소프트스킬 고수준, 

AI 준비도·디지털활용 저수준 집단의 행복도가 가장 낮다

는 점에서 기술 역량, 소프트스킬을 고르게 함양할 수 있

는 맞춤형, 장기 교육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졸업자들의 일자리만족도, 행복도 제고를 위

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잠재집단 별 맞춤형 지원 전략으로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 도출된 잠재집단별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교육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소프트스킬 고수준-

기술 역량 저수준 집단의 경우, AI 활용에 대한 심리적 장

벽을 완화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제 기반 AI 

활용 프로젝트, 직무 맥락 기반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이 집단은 이미 높은 대인관계 및 자기관

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협업 기반 AI 프로젝트 학

습을 통해 기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디지

털 활용 고수준-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은 기술 활용 능력

은 높으나 조직 내 적응과 협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 훈련, 협업 기반 문제해

결 활동, 갈등 관리 중심의 소프트스킬 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AI 준비도 및 소프트스킬이 균형적인 집단(다수 

집단)의 경우, 실제 업무 환경에서 AI 활용 경험이 부족한 

특징을 고려하여, 현장 연계형 캡스톤 프로젝트, 인턴십 

기반 디지털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활용의 실천적 경

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AI·디지털 고수준-

소프트스킬 저수준 집단은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리더

십 및 조직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

며, 특히 협업 기반 프로젝트에서의 역할 수행 경험을 통

해 소프트스킬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잠재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전략은 단

일 역량 중심 교육보다 효과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직무 만

족도와 행복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준비도,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과 소프트스킬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잠

재집단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단일 역

량 변수에 국한되었던 대학졸업자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

였다. 둘째, 일자리만족도와 행복도의 비일관적 패턴을 확

인함으로써, 직무환경·역량·삶의 질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

용을 구조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개의 집단 유형은 향후 인적자원 개발

과 직업교육훈련 등에서 차별화된 교육 및 지원 전략을 수

립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 제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관계에서 인과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둘째, 

측정 변인이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반하였으므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 역량 간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

다. 셋째, 분석 대상이 대학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다른 연령대나 직업군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함

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AI 준비도, 업무에

서 디지털 활용 수준 문항은 최근에 도입된 측정 도구로 후

속 연구를 통해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AI 준비도, 업무 디지털 활용 수준, 소프트스킬 

보유도의 평균 점수를 사용함에 따라 각 변인의 하위 요인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부적인 이질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집단 특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직무만족도·행복도의 궤적을 추적하고,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각 집단의 역량 특성과 심리·사회적 배경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AI 

준비도, 소프트스킬 보유도 하위 요인 점수를 활용한 잠재



                            Latent Profile Analysis of AI Readiness, Digital Utilization at work, and Soft Skills 

Among University Graduates: Associations with Job Satisfaction and Well-Being   265

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잠재집단의 특성을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집단 분

류 및 특성에 대한 세밀한 해석과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천

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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